
미나리 

 

미나리의 독특한 맛 때문에 저는 즐겨먹지 않습니다만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 때문

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영화 미나리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. 가까이서 상영한다면 가 보고 

싶었는데 상영관이 시카고라서 엄두를 내지 못했네요. 아침에 캐나다 이민자 성우제님의 

“난 미나리가 불편하다”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제목에 낚인 것은 맞지만 내용과 

구성이 참 좋았습니다. 이민자로서의 아픈 삶에 그토록 공감한다는 의미에서의 불편이었

지요. 그런데 글의 마지막 한 줄이 살짝 꺼림직했습니다.“한국에서 미나리를 본다면 이런 

말은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. 이민이나 가야겠다…” 

 

한국인이 보면“누가 가래?”라고 말할 것 같아서요. 그렇잖아도 이민자들에 대해 시선

이 곱지 않잖아요? 조국을 버린 것도, 내 살길 찾아서 도망나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. 한

국인들은 대체로 배타성이 강한 편입니다. 단일민족 단일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지요. 

언제부터인가 저는 한국인과 한인을 구별하여 이해합니다. 마치 편의상 한인 1.5세, 2세로

의 구분이 이해와 관계에 도움이 되듯 말이지요. 이민자로서 내부인이 된 사람은 한인이

고, 볼일이 있어서 체류하는 분들은 한국인입니다. 말이 길어졌는데, 잘사는 그들에게 이

민생활 힘들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에서요. 

 

요나서에 이어 호세아서를 강해하면서 한가지 결심을 했습니다. 당분간 선지서는 설교하

지 말아야겠다고요.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용과 삶이 충분히 준비된 후에야 설교하

겠다는 마음입니다. 다음주, 호세아서 강해를 마치면 올해 표어“복음을 전하는 공동체”

에 맞춰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합니다.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(디아스포라) 그리고 초대 

크리스천들의 정서와 이민자들 사이에 흩어져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성경은 이 

세상에서 성도를 나그네로 정의합니다. 이런 면에서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를 

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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